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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진로결정과 행복감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행
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중학생 2,70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
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Bootstrapp 기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는 첫째,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시민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중학
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중학생,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진로결정, 행복감

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happines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consciousness, community consciousness, career 
decision,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s for the analysis data, the "2020 Gen Z Teenage Values 
Survey" data survey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Among the survey subjects, 2,703 middle 
school students who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sampl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5.0 
program. For the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were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indirect effects and 
significance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Bootstrap techniqu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first, that 
middle school students' sense of citizenship and community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consciousness and happiness, career deci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happiness, career deci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other word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and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the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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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최대 가치로 행복하게 사는 삶
을 추구한다. 행복은 인간이 가장 원하는 정서로써 대부
분의 개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인생 목표로 삶
고 있다. 행복의 기준은 개인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
정될 수 있으나, 행복에 대한 관심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1].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생의 궁극
적 목표이며 행복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부와 명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구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2]. 이처럼 행복은 자신의 능력을 발
휘하여 스스로가 세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
히 일해서 성취하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2022년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
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
년 행복지수는 6.6점으로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주요 국가의 평균 7.6점보다 낮아 꼴찌를 기록
했다[3].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이 주
요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행복감
을 높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중학생 시절의 행복감은 이후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쳐 성
인기에 인지하는 행복감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부분에서
도, 중학생의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이해
할 필요성이 있다[1,4]. 

중학생의 행복감은 자신의 삶 전 과정에 대한 주관적
인 평가이자 개인의 인지된 행복감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
이 가진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맥락 내에
서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5]. 중학생의 행복감
은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하다. 중학생의 행복감은 자아존중감, 시민
의식, 공동체의식, 학업성취, 진로결정, 대인관계 등 개인 
발달의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6-9] 자살생각, 우울, 공격
성과 같은 변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6,10]. 
이처럼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학생의 행복감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변인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포함한 시민의식에 관련된 측면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다양성 인정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시민의식 보장은 인생의 중요한 발달과정을 경
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인지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11,12]. 인권
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권리이다
[13]. 인권을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면 시민의식이고 시
민의식은 우리사회가 대체로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해주
며 다양성 인정, 성 평등한 사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
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등을 의미한다. 

중고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에서 인권감수성
과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인 시민의식이 높으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14], 시민의식이 행복감을 높여주
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중학생의 시
민의식이 높아지면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하고 지금 행복
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가 밝다고 인식하여 행복감
이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시민참여는 시민의
식의 하나로 자신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강화 등을 
증가시켰으며, 시민의 자유재량적 활동은 웰빙, 행복, 만
족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15].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계속 유지 가능한 삶의 질이나 행복에 있어 중대한 역할
을 했으며[16], 사회공동체 수준에서의 참여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이처럼 시민
의식은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
듯이,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
로 공동체의식을 들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
과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 갖추고 있는 가치관과 정서 
및 윤리의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8]. 현대사회는 급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팽
배시켰고, 이는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을 불러와 지역 공
동체의 조화와 협력에 대한 무관심을 발현시켰다[19]. 그 
결과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공동체의식의 약
화로 인해 가장 기본단위인 공동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
[20]. 최근 청소년의 학교 관련 문제를 포함한 문제들 역
시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식
의 변화이고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진정한 공동체성
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야기된 것이
다[18,19]. 중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임을 인식할 때 공동
체의식 함양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고취를 통해 지역사회 공
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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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의식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친 한 관계 속에서 

서로 소속감과 정서, 참여의식을 인지하는 부분에서 행복
감과 공통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은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것을 근본으로 이타
심과 친사회적행동을 필수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21].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의 건강한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
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2,23].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인식이 높고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24,25]. 즉,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살펴보았다.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청
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자신이 행복
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중학생의 진로결정은 미래의 직업과 관련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결정을 의미한다[26]. 진로결정이
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
중히 검토하는 과정으로, 학업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결
정 현상에 대입하여 적용하였다[27]. 진로와 관련된 심리
학 이론에서 Kim & Kim[28]은 진로결정을 진로의사결
정, 진로성숙, 진로행동수준 등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중학생의 시민의식(양성평등의식)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시켜 바람직한 생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과 접한 관계를 지니며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양성평등의식과 직업선호에 
관한 연구[29]에 의하면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직업선호
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직도 학생들이 진로결정에 있
어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어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한 진로지도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였다[30]. 시민의식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시민의식을 묻는 문항 중 양성평
등의식이 높으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9]. 

최근 중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진로결정(진로성숙도 등)
에 관한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공동체의
식은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의 사회자본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및 체험활동 참여 등의 지역사회 자본
이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31-33]. 이처럼 중학생은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받는 사회·정서적 지지 등에 의해 진로정체감을 촉진하므
로[34], 이러한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공동체의
식이 진로결정을 향상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
다. 중학생의 미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진로결정이 자신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
럼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잘 형성되면 진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호요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중학생의 진로결정은 미래의 자신에게 맞는 직
업을 선택하여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뿐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35]. 위의 선행연구를 통
해 중학생의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진로결정
이 잘 이루어지고 진로결정이 되면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진로결정은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로
결정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도 아직 미비하여 본 연구에
서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진로결정은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
변수인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과 종속변수인 행복감 간
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행복감을 높여 이
후 발달과정에 성공적이고 활동적인 청·장년 생활을 맞이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학
생의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
로결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개
입방법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간이 될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밑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
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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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

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
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Fig. 1. Proposed model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2020년 조
사한 횡단자료인 ‘2020년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
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중학생,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본 연구는 중학
생의 가치관을 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학생 2,70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
다.

2.3 측정도구
2.3.1 행복감
종속변수인 행복감 측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자료에 수록된 인생관을 묻는 
내용이며 이를 행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36]. 행복감 척

도의 질문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감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
년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 척도의 신뢰
도 Chronbach Alpha 값은 .820을 보여줘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2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
독립변수인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측정을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사회 및 국가관을 묻는 측
정지표를 활용하였다.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척도는 리
커트 4점 척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각각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시민
의식은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공동체의식은 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점수가 높을
수록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높으며,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Alpha 값은 각각 .807, .673을 보여줘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 진로결정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

발한 진로 및 직업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를 사용
하여 진로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결정은 분명한 인
생목표가 있고 진로나 직업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며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진로결정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지만, 신뢰도 분석결과 수정된 항
목-전체 상관계수가 .3 미만인 문항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를 제외한 3문
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척도는 리커트 4
점 척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잘 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Alpha 값은 .691을 보여줘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있는 신
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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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
계량과 상관분석을 살펴보았다. 셋째,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30]. 마지막으로 Bootstrap 기법을 
활용하여 진로결정의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실행하
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 1,345명(49.8%), ‘여학생’ 
1,358명(50.2%), 지역규모는 ‘대소시’ 1,052명(38.9%), 
‘중소도시’ 1,413명(52.3%), ‘읍면지역’ 238명(8.8%)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은 ‘자
신의 능력을 보는 경우’ 668명(24.7%), ‘경제적 수입’ 
689명(25.5%), ‘자신의 적성’ 675명(25.0%), ‘직업의 장
래성과 안정성’ 399(14.8%), ‘기타(사회적 지위, 사회 기
여도, 의사결정권, 자아성취 등 포함)’ 238명(10.0%)이 
분포하고 있다. 

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1,345 49.8
Women 1,358 50.2

Regional 
Size

big city 1,052 38,9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1,413 52.3

the township area 238 8.8

Consideratio
ns when 

choosing a 
job

one's own ability 668 24.7
economic income 689 25.5

one's aptitude 675 25.0
career prospects and stability 399 14.8

another 238 10.0

Reliability

be completely unbelievable 119 4.4
can't believe 634 23.5

normal 551 20.4
can believe 1,300 48.0
very reliable 90 3.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703)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혀 
믿을 수 없다’ 119명(4.4%), ‘믿을 수 없는 편이다’ 634명
(23.5%), ‘보통’ 1551명(20.4%), ‘믿을 수 있는 편이다’ 
1,300(48.0%), ‘매우 믿을 수 있다’ 90명(3.3%)을 보여주

고 있다. 직업 선택시 고려사항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도 변수는 무응답이 각각 34명(1.3%), 9명(.3%)을 차지하
고 있다.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시민의식 평균값은 2.84(표준편차
=.49), 공동체의식 평균값은 2.71(표준편차=51), 진로결
정 평균값은 3.08(표준편차=.58), 행복감의 평균값은 
3.10(표준편차=.61)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
도는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civic 

consciousness 1.00 4.00 2.84 .49 -.34 .84 

sense of 
community 1.00 4.00 2.71 .51 -.32 .64 

career decision 1.00 4.00 3.08 .58 -.22 -.22 
happiness 1.00 4.00 3.10 .61 -.42 .32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2,703) 

3.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시민의식은 공동체의식(r=.47, p<.01), 진로
결정(r=.24, p<.01), 행복감(r=.41, p<.01)에 정(+)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Variable
Coefficient

civic 
consciousness

sense of 
community

career 
decision happiness

civic 
consciousness 1 ㅤ ㅤ ㅤ

sense of 
community .47** 1 ㅤ ㅤ

career decision .24** .20** 1 ㅤ
happiness .41** .27** .47** 1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공동체의식은 진로결정(r=.20, p<.01), 행복감(r=.27, 
p<.01)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진로결정은 
행복감(r=.47, p<.01)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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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ffec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odel 1 sense of community→ career decision .13 .02 5.38 .000 .08 .18
Model 2 sense of community → happiness .11 .02 4.68 .000 .06 .16

Model 3 sense of community → happiness .06 .02 2.65 .008 .01 .10
career decision → happiness .41 .02 23.84 .000 .38 .45

Table 5.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ath Effec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odel 1 civic consciousness→ career decision .22 .03 8.54 .000 .17 .27
Model 2 civic consciousness → happiness .46 .03 18.31 .000 .41 .51

Model 3 civic consciousness → happiness .37 .02 16.01 .000 .32 .41
career decision → happiness .41 .02 23.85 .000 .38 .45

Table 4. The effects of civic consciousness, career decision, and happiness

3.4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
개효과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행복감의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7]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는 최소자승기준(Ordinary Least Square, OLS)
에 다른 선형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
증을 표본에 대해 반복적인 복원추출법(Bootstrapping- 
test)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경로의 유의성을 보다 정확하
게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다[37]. PROCESS MACRO 분
석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할 때, 분석결과에서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와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의 값을 보고 유의성 검증을 
하게 된다. 이때 LLCI은 신뢰구간 하한 값을 의미하고 
ULCI는 신뢰구간 상한 값을 의미한다.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이 모두 0보다 크면 간접
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고 모두 0보다 작
으면 간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진
로결정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공동체의식 변인은 
통제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Model 1에서는 시민의식이 진로결정에 정적
인 영향과 직접효과를 주는(Effect=.22, t=8.54, p<.001)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학생의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이 잘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진
다. Model 2에서는 시민의식이 중학생의 행복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Effect=.46, t=18.31, p<.001) 직접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학생의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Model 3에서는 진로

결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시민의식이 중학생의 행
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Effect=.37, t=16.01, 
p<.001), 진로결정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ß=.41, t=23.85, p<.001). 중학생의 진로
결정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
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중학생의 시
민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이 잘 형성되고 진로
가 명확하게 결정될수록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3.5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진로결정의 영향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시민의식 변인은 통제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
과, Model 1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
향과 직접효과를 주는(Effect=.13, t=5.38, p<.001)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이 잘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진
다. Model 2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Effect=.11, t=4.68, p<.001) 직접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
록 행복감은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Model 3에서는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이 중학
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Effect=.06, t=2.65, 
p<.01), 진로결정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ß=.41, t=23.84, p<.001). 중학생의 진로결
정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즉, 중학생의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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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중학생의 공
동체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이 잘 형성되고 진
로가 명확하게 결정될수록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3.6 진로결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청소년의 시민의식,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간의 관계에

서 진로결정은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표본을 5000번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PROCESS MACRO 분석에서 결과 값이 신뢰구간 안에서 
숫자 영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
가 있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시민의식이 청소년
의 진로결정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06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Boot 
LLCI=.07이고 상한값이 Boot LLCI=.11이므로 둘 사이에 
숫자 영을 포함하지 않아 진로결정의 매개효과가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통해 행복감
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5로 나타났다. 더불어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Boot LLCI=.03
이고 상한값이 Boot LLCI=.07이므로 둘 사이에 숫자 영
을 포함하지 않아 진로결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Path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1) → 3) → 4) .09 .01 .07 .11
2) → 3) → 4) .05 .01 .03 .07

*p<.05, **p<.01, 1) civic consciousness 2) sense of community
3) career decision 4) happiness

Table 6. Bootstrapping analysis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독립변수를 시민의식과 공동
체의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의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조사대상 중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70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주
요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이 각각 중학교의 
행복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의 
시민의식이 높을수록(ß=.46, p<.001), 공동체의식을 잘 
형성할수록(ß=.11, p<.001)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38]. 
청소년의 시민의식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 관련 문항
을 중심으로 보면 인권존중 경험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즉,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나타난 결과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39]. 

다음으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
통 한다[38,40]. 농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공동체의식의 지역연
대감과 지역친 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
여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41]. 이를 종합해 보면, 중
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에 대
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주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변인의 부분 
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사회가 인권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고 인지할수록 분명한 
인생목표를 갖게 되어 진로결정이 높아지고, 진로결정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생의 부모와 학교
의 친인권적 환경이 행복감(삶의 만족도)을 높여주다고 
하여 본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12,39]. 

또한, 청소년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청소
년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자원을 넉넉하게 갖고 인지할수
록 진로결정이 증진되고[32], 진로결정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42]. 또 다른 연구에서
는 공동체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진로결정과 연결성을 갖
고 있는 진로정체감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
다[43]. 즉, 공동체의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진로결정
도 변화하게 되고 진로에 대해 결정하게 되면 청소년은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중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통해 자신의 동기를 확인하고 진로를 위한 노력을 
또래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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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가능하고 스스로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판단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타인과 협력해 살
아가는 올바른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면 자신의 성장과 발
전을 위한 올바른 진로결정을 확립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
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의 부분 매개 
효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
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고 다른 나라가 자연재
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놓였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할 
수 있다고 판단할수록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스스로가 정
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진로결정을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이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가 밝
다고 느껴 행복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
모방임, 공동체의식,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Kim & Kim[44]은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진로결정과 유
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진로정체감도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자신의 진로설계를 결정할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혔다[45].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
에서 공동체의식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1]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은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학생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권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은 더
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
가 학교폭력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방관자로 
있지 않고 학교관계자나 교사 및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식개선 운동을 제안한
다. 또한, 중학생들이 어떤 시점으로 관찰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야가 다름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
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은 서로 다름
을 인식할 수 있고 인권을 존중하게 되며, 다양성을 인정
하게 되어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후 사회의 주역이 되었
을 때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
생들이 양성평등과 인권존중, 공정한 사회 구현에 관련한 
자료를 조사해 서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음으로써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과 세상은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중학생들에
게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조별
로 나누어 찾아 발표해 보는 것과 지역사회와 학교 등에
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동시에 
충분한 자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중학생 자신의 개
인적 권리 일부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확산을 위한 공
동체의식 강화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중학생을 중심으로 조별 등산이나 집단별
로 공을 머리로 이동하는 것, 조별 달리기 시합, 봉사활동 
등 집단활동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공동체의식을 고취하
여 행복감을 상승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중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미래에 주목받을 수 있는 직업군
에 속한 강사를 통해 직업의 특성과 전망을 배울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이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행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중학생들이 다양한 산업현
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
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금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
로교육이 학생들 눈높이 맞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군만 선호하여 젊은이들이 공무
원 시험에 몇 년씩 머물러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중
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처럼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인생의 낙오자가 줄
어들게 되어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
다.

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
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2차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살펴보지 못하고 몇 개의 변수로 
한정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중학생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
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조사로 시간의 흐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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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
단연구를 실시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연
구로 조사대상자의 내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와 함께 이루어져 양적
과 질적의 부족 부분을 서로 보충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
동체의식 및 진로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행복감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낸 것에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시민의식,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의 진
로결정을 촉진하는 개입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시민의식
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 방안
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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